
~ 내가 알던， 내가 아는 철학 

과거의 내가 생각했던 철학과 

지금의 내가 생각하는 철학 

14학번 김정은 

‘철학’이라는 단어에 생소해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주변에 

서 철학과를 다니고 있다고 말을 하면， 무엇을 배우는 학문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 

스？”라고 하며 철학사 이름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나중에 철학관을 차리는 것이냐”라고 장난으로 말하시는 어른들 

도 계십니다．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학문을 잘 모르는 걸까？”. “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걸 

까”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입학을 하고 철학을 배 

우고 나니， 저도 철학을 잘 모르고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 

다． 물론 철학이 생각하는 방법을 길러주는 학문임은 알고 있었지 

만， 이론을 배움으로씨 늘어난 지식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넓 

게 해준다고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철학을 이해하고 있던 제가 철학과0ㅔ 들어오고 나서 철학 

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아직 전공수업을 많이 

들어보지 못했으나， 축제에서 토론이라든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하는 질문들， 그리고 초청 강연에서 강사님과 학생들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들을 통해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많 

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 

며 생각시 못한 입장에 놀란 적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나와 ‘다름’ 

의 존재를 인지함으로서 생각을 조금씩 넓혀나가게 되가는 것 같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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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알던낟내가 아는 철학 ~ 

과거의 제가 철학을 단순히 철학자들의 이론을 배우는 학문이라 

고 생각했다면， 지금의 제가 생각하는 철학은 서로의 의견을 말하 

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진리를， 또는 더 나은 무언가 

를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철학사들의 이론처럼 심오하고 복잡 

하지는 않더라도 말입니다． 나와 다른 의견이 나의 의견과 만나 

더욱 견고해 지듯이， 서로의 ‘울림’에 맞추어 ‘공명’하는 것이 저희 

가 추구해야 할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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